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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전체 분석

□ 합격 커트라인

□ 총평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 응시한 시험이네요. 그래서 이번 총평은 강사의 입장이 아닌, 제가 당시에 시험 쳤을 때의 입장에서 

적어볼게요.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지에 문제 없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문제들을 스캔하잖아요? 그때 스캔을 대충 해보고 

바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실수만 안 하면 해볼만하겠다. 실수만 하지 말자.“

위의 커트라인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답을 다 맞추는 건 기본이고 서술도 잘 되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내내 ’계산은 맞게 한건가? 맞게 접근한건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한 문제당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ĭĶĶ ÷ İ ŀ Įı(분)인데, 저는 딱 봐도 1, 2번은 쉬워 

보였기 때문에 1, 2번은 20분 안에 컷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 4번을 풀 때 다소 여유롭게 풀 수 있어서 

다 풀고 10분 정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10분 동안은 제가 서술한 것에서 감점당할 포인트는 없는지, 그리고 계산은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풀이에서 제가 시그마 기호를 안 쓰고 단순히 항들을 나열해서 서술했는데 

이왕 시간 남아서 서술 보완할 수 있는데 안 바꾸기엔 섭섭해서 시그마 기호로 바꿔서 서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마무리했네요.

올해는 2020학년도가 아닌 2021학년도와 유사한 느낌으로 출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쉽게 출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항상 ’실수하지 말자‘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하고, 문제가 쉽다고 매 문제마다 정성스럽게 풀면 은근 시간이 

부족해져서 정작 집중해야 할 문제에 힘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제한시간을 

이론값(전체시간/문제수)보다 5분 정도 짧게 잡아두고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률 161.8 

실질경쟁률 비공개

추가합격 인원 1

내신 Cutline

최초합격자

최고 비공개

평균 비공개

최저 비공개

최종등록자

최고 1.3

평균 2.0

최저 4.4

논술 Cutline

최초합격자

최고 100.0

평균 97.1

최저 94.3

최종등록자

최고 100.0

평균 97.0

최저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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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별 상세분석 – 문제 1번

□ 문제

[문항1] 제시문 (ㄱ)~(ㄹ)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ㄱ) 두 함수 ǣĽǵľ ŀ ǵĮ Ł Įǫǵ Ł ĭ과 ǤĽǵľ ŀ ǨǢǵ에 대하여 점 A와 직선 ǩ은 다음을 만족한다. (단, ǫ은 ĭ보다 큰 

자연수, Ǩ는 Ķ보다 작은 상수)

(ㄴ) 제시문 (ㄱ)의 직선 ǩ이 ǵ축, Ƕ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ŋ C라 하자.

(ㄷ) 제시문 (ㄱ)의 점 A를 지나고 직선 ǩ에 수직인 직선 Ǫ이 ǵ축과 만나는 점을 D 라 하자.

(ㄹ) 제시문 (ㄱ), (ㄴ), (ㄷ)의 점 Aŋ Bŋ Cŋ D 에 대하여 삼각형 OBC와 삼각형 ABD 의 넓이를 각각 Ǟǫŋ ǟǫ이라 하자. 

(단, O 는 원점이다.)

 두 곡선 Ƕ ŀ ǣĽǵľ와 Ƕ ŀ ǤĽǵľ는 한 점 A에서 만나고 점 A에서 공통인 접선 ǩ을 갖는다.

논제. (170점) 제시문 (ㄹ)의 Ǟǫŋ ǟǫ에 대하여 lim
ǫ→∞
Ŧ

ǫĮ

Ǟǫ Ŀ ǟǫ
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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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s Solution

접점 A Ľǵĭŋ ǵĮ ľ이라 하면, 곡선 Ƕ ŀ ǵĮ Ł Įǫǵ Ł ĭ과 곡선 Ƕ ŀ ǨǢǵ가 접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ǵĮ Ł Įǫǵ Ł ĭ ŀ ǨǢǵ 2) Įǵ Ł Įǫ ŀ ǨǢǵ

이를 연립해서 풀면 ǵĭ ŀ ĭ Ŀ Įǫ 또는 ǵĭ ŀ ĭ이고 Ƕ ŀ ǨǢǵ에서 Ǩ는 Ķ보다 작은 상수이므로 ǨǢ
ǵĭ은 음수이다.

그러므로 ǵ ŀ ĭ Ŀ Įǫ이고 Ľĭ Ŀ ĮǫľĮ Ł ĮǫĽĭ Ŀ ĮǫľŁ ĭ ŀ Į Ŀ Įǫ이므로

점 A는 A Ľĭ Ŀ Įǫŋ Į Ŀ Įǫľ이다. 점 A에서 그은 접선 ǩ과 접선 ǩ에 수직인 직선 Ǫ을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다.

ǩ ň Ƕ Ŀ ĽĮ Ŀ Įǫľ ŀ ĽĮ Ŀ ĮǫľĽǵ Ŀ ĭ Ł Įǫľ

Ǫ ň Ƕ Ŀ ĽĮ Ŀ Įǫľ ŀ ĿŦĮ Ŀ Įǫ

ĭ
Ľǵ Ŀ ĭ Ł Įǫľ

따라서 점 B , C , D 는 BĽĿ Įǫŋ Ķľ, CĽĶŋ Ŀ İǫĮ Ł İǫľ, DĽİǫĮ Ŀ ĭĶǫŁ ıŋ Ķľ이다. 삼각형 OBC와 삼각형 ABD 의 

넓이 Ǟǫ과 ǟǫ은

Ǟǫ ŀ ŦĮ

ĭ
ĮǫĽİǫĮ Ŀ İǫľ ŀ İǫį Ŀ İǫĮ

ǟǫ ŀ ŦĮ

ĭ
ĽİǫĮ Ŀ ĴǫŁ ıľĽĮǫ Ŀ Įľ ŀ İǫį Ŀ ĭĮǫĮ Ł ĭįǫĿ ı

이다. 따라서

lim
ǫ → ∞
Ŧ

ǫĮ

Ǟǫ Ŀ ǟǫ
ŀ lim

ǫ → ∞ ǫĮ

Ľİǫį Ŀ İǫĮ ľĿ Ľİǫį Ŀ ĭĮǫĮ Ł ĭįǫĿ ıľ
ŀ 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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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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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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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야 할 Tip!

[Tip 1] “같은 점에서의 공통접선: ’함숫값 같다‘ , ’미분값 같다‘”

제시문 (ㄱ)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죠? ’함숫값 같다‘, ’미분값 같다‘! 수능/논술 가릴 것 없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므로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Tip 2]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되면 ’디테일‘에 집중”

솔직히 이 문제? 완전 쉽죠. 그러면 이렇게 쉬우면 점수 안 깎이고 완벽하게 점수를 받나? 그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일수록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주의하려고 했던 디테일을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Detail 01) Ǩ Ŏ Ķ, ǫ ŏ ĭ

별 거 아닌 조건 같지만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함숫값 같다‘, ’미분값 같다‘를 풀면 Ǳ ŀ ĭ, Ǳ ŀ ĭ Ŀ Įǫ이 나오는데 

저 두 조건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을 할 때 반드시 Ǩ Ŏ Ķ, ǫ ŏ ĭ에 의해 왜 

Ǳ ŀ ĭ은 안 되고 Ǳ ŀ ĭ Ŀ Įǫ만 가능한지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Ǩ Ŏ Ķ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왜 ǫ ŀ ĭ은 포함을 

안 시켰지?라는 생각이 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Į Ŀ Įǫ인데 ǫ ŀ ĭ이면 기울기가 Ķ이어서 

’기울기의 곱 = -1’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디테일은 항상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Detail 02) 법선 구할 때 원래의 직선의 기울기가 Ķ이 될 수 없다는 것 언급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선 구할 때 원래의 직선의 기울기가 Ķ이면 단순히 ’기울기의 곱 = -1‘이라고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직선의 기울기가 Ķ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Detail 03) 삼각형의 넓이에서 길이니까 절댓값 취해야 한다는 것

ǵ절편과 Ƕ절편을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 시험에서 넓이 식을 쓸 때 ǵ절편과 

Ƕ절편에 절댓값을 취했습니다. 그래야 길이니까 절댓값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깐요.      

Detail 04) 마지막에 답 구할 때 최고차항 ǫĮ으로 분모, 분자 나누기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에서 Ŧ∞

∞
꼴의 극한을 구할 때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답으로 많이 적습니다. 

물론 이 문제처럼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조금 복잡한 형태에서는 단순히 직관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처리하는 정석적인 풀이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노파심에 최고차항으로 나누어서 서술을 했었네요.


